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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엠바고. 2월 13일(일) 14:00 이후 보도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담당자 미디어ICT특별위원회 정희정 팀장 010-9730-1082

민주당 선대위, 두번째 ICT 프로젝트 'AI이재명' 공개

“지역 앞으로, 공약 제대로. 전국 곳곳에서 이재명을 만나다”

- NFT에 이은 두번째 ICT 프로젝트로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후보의 진정성 담아

- 유세차에 실려 전국 곳곳에서 226개 우리동네 공약과 각종 정책 알릴 예정

- 온라인을 통해 AI이재명 및 오프라인 유세 현장 연결하는 메타버스도 함께 구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는 13일(일) 

오후, 인공지능 영상-음성 합성기술을 활용한 'AI 이재명'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AI 이재명'은 NFT에 이은 선대위의 두번째 ICT 프로젝트로 

기존의 인공지능 합성기술과 달리, 후보의 얼굴-목소리 뿐만 아니라 사소한 몸

동작까지 구현하였다. 이를 통해 ▲후보의 모습을 왜곡하거나 ▲후보의 본모습

을 숨기는 등 종전의 AI기술이 가졌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였다.

  게다가 ▲저화질 영상 ▲숏폼 영상 ▲단일한 목소리톤 등 기술적 난제들을 해

결하는 기술혁신을 이뤄냄으로써,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진정성

을 담았다. 

  선대위는 본 선거운동 기간에 AI 이재명을 이재명 후보의 '분신'처럼 활용하여 

유권자와의 접근성을 높여내겠다는 각오다. "지역 앞으로, 공약 제대로"라는 슬

로건에 맞춰, AI 이재명은 유세차에 탑재되어 전국 곳곳에서 226개의 우리동네 

공약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정책 경쟁을 통한 미래지향적 선거 기조를 

이어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AI 이재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세현장을 매개체로도 활용될 예정이

다. '재명이네 마을' 를 통해 국민 누구나 AI 이재명의 실시간 위치를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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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설명되는 우리동네 공약을 청취할 수 있다. AI이재명을 실은 유세차가 

전국 구석구석을 누빌 예정이다.

  'AI 이재명'의 공개 브리핑을 맡은 윤영찬 미디어-ICT 특위 공동위원장은 "새

로운 시도는 늘 옳지만, AI 기술은 윤리적 문제가 과제로 남아있다"며, "후보를 

숨기거나 가리는 은신술식 AI활용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덧붙

여 "AI 이재명은 후보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전달해내 윤리적 문제를 해결했

다"며 "후보와 국민을 잇는 소통과 공감의 기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끝 -

※ 붙임 – AI이재명 동영상 캡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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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사진설명: AI이재명 기자브리핑 인사영상中

사진설명: AI이재명 우리동네공약(서울특별시 노원구)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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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설명: 소확행(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확대) 中


